
https://doi.org/10.5392/JKCA.2017.17.06.382

생태체계 관점에서 본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이후의 경험에 대한 연구: 시설거주 장애인을 중심으로

The Experiences of Sexually Abused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e 

Ecosystems Perspective: Focused on Disabled Women Living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김지혜*, 김희주**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Hye Kim(tochee@hanmail.net)*, HeeJoo Kim(pennee@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여성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주변 체계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욕구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 연구를 사용하였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 초기 면접 자료, 집단 프로

그램 참여 관찰, 설문지 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가족은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였으며, 폭력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체계였다. 시설은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보호체계가 되었고, 직장과 학교체계는 이들에게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퇴소 이후 시설 밖의 지역사회 체계는 여전히 성폭력에 취약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

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쉼터 및 그룹홈의 

필요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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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sexually abused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living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interact with their environment, such as personal life, family 

and communities, and to identify contextual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se women.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adopted,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and intake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a survey with 11 participants residing in a 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sexually abused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struggled with stresses and emotional instability affected by traumatic experiences 

of sexual abuse. Family was a system that sexual abused took place, while the systems of 

residential facilities protected them from potential dangers and violence. Work and school 

systems also provided them opportunities of learning and having dreams in the future. However, 

the community system which participants would live after discharging from the facility, had risk 

factors vulnerable to sexual violence against participa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diverse services and programs, such as professional psychotherapy programs, integrated support 

programs for victim and their families and provision of professional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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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영화 ‘도가니’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

한 성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특히 성폭력 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피해 실태 파

악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장애

인이 성폭력에 희생될 위험은 비장애인들보다 4배에서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1]. 전국 23개 장애인성

폭력상담소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상담소에서 지원

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수는 1,625명이었으며, 이 중 

78%(1,264명)가 지적장애인이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연구는 성

폭력에 따른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적 개입

의 효과성을 보는 사례연구[2-5], 성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6-9] 그리고 성폭력 피해와 

생존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10-13]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지적장애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개인 삶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경험은 개인적 체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는 사회ㆍ환경적 맥

락[1]과 체계와의 관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은 환경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

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결과이며, 성폭력 피해 또한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개인의 특성에 초점

을 맞추게 되면, 피해자 비난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성폭력의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맥락과 체계와의 상호작용, 그 안에

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여

성의 성폭력 피해와 생존 경험, 그리고 이후의 삶을 심

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들 중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역

동, 주변 체계들과의 역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일부 있

으나[10][12-14], 아직은 소수에 그친다. 또한 이러한 연

구들은 성폭력 경험 과정에서 개인, 가족, 사회 체계별

로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는지 다층적 수준

에서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

해자 대부분은 친족이나 지인[15]들이고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피해여성은 재피해의 위험

성 때문에 보호시설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9개이며, 장애인 성폭

력 피해자의 70%정도가 지적장애여성이기 때문에 보

호시설에는 지적장애여성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다.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재피해에 대한 예방

과 안전, 심리적 트라우마의 치료, 독립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성폭력피해보호시

설은 전문적이고 생활인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고, 보호시설 관련자들은 성폭력 피해 뿐 아

니라 장애의 특성과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16]. 그러나 아직까지 보호시설

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들이 성

폭력 피해 경험을 안고 시설에 입소한 후 어떻게 생활

하고 있는지,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여성이 개

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등 주변 체계들과 어

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서 나타나는 특성과 욕구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

로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장애여성을 위한 성폭

력 예방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Ⅱ. 선행 연구 

1. 지적장애여성과 성폭력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율은 비장애인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렇듯 지적장애인의 피해율이 높은 이유는 통제와 보호

를 받는 타인 의존적인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를 통해 

학습된 순종과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사회적 고립, 성

에 대한 교육 부족 등으로 타인에게 자기 몸에 대한 통

제권을 쉽게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

다[10][17-19]. 또한, 다른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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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로움,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부족, 건

강한 이성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자기의사 표현의 부

족,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 혼란, 방어능력의 부족 등이 

성폭력에 취약한 요인이 된다[10][20-22]. 

또한 지적장애인은 성범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

건에 대응이 늦고 피해자 조기 개입 및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23]. 특히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폭력 가해자들은 약 70%가 친족이나 평소 아는 관계의 

사람이라 더욱 사건이 은폐되고 지속되기 쉽다[24]. 문

현주(2015)는 지적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고 따라서 알던 사

람으로부터의 성폭력을 예상하고 대처하기가 더 어렵

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 본인

의 ‘인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피해 이후 적절한 보호나 

개입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12]. 

보호시설에 있는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

력에 대한 대처방식과 표현방식을 분석한 김민정(2015)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

애여성의 성폭력 대처방식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표현이나 

인지적 대처방식이었고, 그 다음으로 회피적 대처방식, 

자기-파괴적 대처방식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5]. 

곽민영(2007)은 정신지체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이전

과 이후의 삶에서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채 살아가고,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피해자들의 말을 주변인들이 믿

어주지 않거나 묵인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이후 대응과정에서 장기적인 지

지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고통이 완화되고 자신의 삶에

서 통제감을 획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0].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경

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대처방식 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나, 이들 피해 여성들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특성이 피해 이후의 삶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들의 경우 피해 이후 대부분 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보호시설에서의 경험과 욕구 등을 파악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 외

에도 시설에서의 경험들을 탐색, 이들의 욕구와 대응방

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태체계 관점 

생태체계 관점은 생태학으로부터 개념과 용어들을 

빌려온 것으로 사회복지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 또는 상호 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이 관점을 사용

한다[26]. 사회복지실천에서 생태체계 관점은 개인, 가

족, 조직과 사회 등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기능

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해 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27]. 

생태체계 관점에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여러 개의 

하위체계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미시(micro), 중간

(meso), 외적(exo), 거시(macro)체계로 구분된다[28]. 

미시체계는 개인과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가족

과 같은 직접적 환경에서의 활동과 관계를 의미한다. 

중간체계는 가족, 직장, 이웃 사이의 관계들을 의미하

며, 외적체계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를 말하고 거시체계는 문화

와 법, 종교 등 포괄적인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생태체계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박종엽(2014)은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경험을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

해 개인과 가족,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발달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한 개별상담부터 서비스 

기관 확충까지 보다 다양한 체계에서의 지원프로그램

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29]. 그러나 이 연구는 발달

장애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체계와의 상호

작용과 욕구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저신장애인의 장애경험을 생태체계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저신장애인들을 둘러

싼 생태체계적 환경이 보여주는 모순적인 가치와 무관

심이 이들의 건강한 장애정체성 형성에 방해요소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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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였다. 즉 저신장애인의 장애경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들을 둘러싼 환경 내에서 경험되는 사회

적 장애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0]. 이 연구를 통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험과 성

폭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체계 관점은 개인의 특정한 삶의 경험을 보다 다

층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여러 체

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대처하고 적응해 가

는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이후 삶의 적응이나 대처경험들은 이들을 

둘러싼 여러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내용과 결과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

하고자 하는 현상과 그 맥락에 대한 기술을 하는데 유

용한 방법이다.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경험은 단

일 사건이 아닌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와 맥락 속

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맥락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이

들의 경험을 다양한 체계와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 방법이다. 사례 연구

는 한 개인, 집단, 조직이나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하고 체

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원천(현장활동,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 설문지 등)들을 포함

하여 자료를 수집한다[31][32]. 이처럼 질적 자료와 양

적 자료, 다양한 정보원천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정

보 원천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상호 보완적인 정보와 종

합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의 

경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 뿐 아니라, 

초기 면접 자료, 집단 프로그램 참여 관찰, 설문지 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분석하여 이들의 경험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였으며, 본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집

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지도자로서 참여 관찰하

였으며,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의 상담 자

료를 2차 자료로 분석하여 참여자들이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의 보완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심리정서 상태는 

척도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들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연

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

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면접 자료는 축어록을 작

성하였고, 집단 활동은 공동지도자가 각 회기별로 현장 

노트를 작성하고 집단 과정을 녹음하여 축어하였다. 또

한 시설의 2차 자료는 숙독하여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자

료는 통계 패키지를 통해 정리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

는 면접대상자별로 2회 이상 정독하였고, 공동연구자들

이 축어하여 동시에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높

이고, 장애 분야의 동료 연구자 1인의 검토와 자료수집

기간 동안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각 사례들

을 읽으며 줄 단위로 개방코딩 하여 개념들을 도출하였

고, 이를 통합하고 정리하여 개념을 범주화하였으며, 이

를 주제단위로 다시 서술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는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

자의 언어능력과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므로 경도지적장애여성(지적장애3급)을 대상으로 하였

다. 십대가 5명이었으며 20대가 6명이었다. 현재 시설에

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6명이었

으며, 고졸은 5명이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친부를 포함

한 친족인 경우가 총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이웃이나 채팅에서 만난 남성이었다. 현재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시설의 작업장

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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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연령 장애등급 교육수준 성폭력 피해 기타
1 19 지적 3급 고재 친족  (지속)

2 24 지적 3급 
고졸(기술
학교)

친족, 지인

3 19 지적 3급 고재 친족

4 23 지적 3급 고졸
친족 성추행 

(지속)

5 20 지적 3급 고졸 이웃 

6 19 지적 3급 고재 이웃
성매매 
경험

7 19 지적 3급 고재 친족 (지속)
임신, 
출산

8 18 지적 3급 고재
채팅으로 만난 
남성 (여러번) 

9 21 지적 3급 고재 친족 (지속)
임신, 
낙태 

10 27 지적 3급 고졸 친족 (지속)
임신, 
출산

11 30 지적 3급 고졸 친족 
임신, 
출산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Ⅳ. 연구 결과 

1. 개인체계  

1.1 성폭력과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성폭력은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영향을 남기는데 심

리적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 수치, 죄책감, 공포, 신뢰

의 상실이며, 신체적으로는 임신, 타박상의 상해나 복

통, 발작, 수면과 관련된 신체화 증상, 행동적 어려움으

로는 비순종, 공격, 자해, 퇴행 등이 나타난다[1].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성폭력 피해 후 심리·

정서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복합성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는 Ouimette, Saxe와 van der 

Kolk(1996)이 개발한 면접지[33]를 양계령(2008)이 자

기보고식 척도로 수정한 37문항[34]을 다시 가정폭력피

해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수정개발 한 

송성자 외 (2013)의 척도[35]를 사용하였다. 대인적인 

폭력의 성격을 가진 외상에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노

출될 때 경험되는 스트레스는 관계와 정체성의 변화와 

같은 고유한 심리적 증상과 성격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 만성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일수록 복합

적 증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35]. 본 연구 참여자

들은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성폭

력 피해 이후 이들의 심리내적인 상태는 복합적 측면으

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객관적 척도로 측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척도는 정서기능의 

변화(4문항), 충동 조절 기능의 변화(4문항), 자기인식

변화(4문항), 주의력과 의식기능의 변화(4문항), 대인관

계변화(3문항), 신체화 증상(3문항)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신뢰도 9.0). 총점은 최대 110점에서 최하 5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다. 

참여자 

정서 
기능
의 
변화

충동
조절
기능

자기
인식
변화

주의
력과
의식
기능

대인
관계

신체
화

총 
복합성외
상후스트
레스

1 2.50 2.25 2.25 1.00 1.00 1.00 1.73

2 4.75 3.00 2.25 4.00 4.67 5.00 3.86

3 3.75 2.25 3.25 2.50 3.33 3.33 3.05

4 3.25 1.00 1.50 3.75 3.33 1.67 2.41

5 2.25 1.00 1.00 1.25 1.00 1.00 1.27

6 5.00 4.00 3.00 2.25 5.00 1.00 3.41

7 2.50 2.50 1.00 1.00 1.00 1.00 1.55

8 4.50 2.50 1.00 2.50 4.00 1.00 2.59

9 2.50 1.00 2.25 3.25 3.00 1.00 2.18

10 1.75 1.00 1.75 2.50 3.00 1.00 1.82

11 3.00 1.25 2.25 1.00 4.67 1.33 2.18

총 평균 3.250 1.977 1.954 2.272 3.090 1.667 2.367

표 2. 연구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정서적 어려움이었다. 감정의 변화가 심

하게 일어나거나 분노, 우울, 슬픔의 정서들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인 부분은 몇몇 참여자들

에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자해 및 자살시도 등의 위험

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 상에서는 잘 나

타나지 않았지만(최근 경험을 묻는 것으로 척도 상에서

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참여자 2, 3, 6, 8은 

면접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자해(볼펜심이나 뾰족한 것

으로 손목을 긋거나 찌르는 행위, 살을 꼬집어 온 몸을 

멍들게 하는 행위 등)를 하거나 자살충동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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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많이 나고 우울 정도가 큼. 분노조절이 어려워 

자해와 자살시도를 함 (참여자 6, 상담일지)

갑자기 힘들었을 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답답해지고. 마음이 아파서 참기가 힘들어서 온몸을 멍

들게 한 적이 있어요. (참여자3)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대인 관계 영역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 상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지체

계의 부재 등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보호체계이

어야 하는 친족, 친부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함으로써 더욱 더 타인을 믿지 못하는 증상

이 나타났다.  

1.2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로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와 입소 이전부터 겪었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으로 불안정하고 매우 예민하였다. 이는 마치 양쪽에서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고무줄처럼 긴장 된 상태와 같았다. 

이미 경험한 외상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며 표현하는

지는 이차적 정신 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25]이다.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표현적 대처

방식이 심리적 손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

다[36].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침

묵으로 대처하며 마음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았다. 참

여자 2, 3, 5, 7, 8, 9는 면접과 집단활동 참여 시, 성폭력 

피해 사실이나 성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회

피하며, 언급되어지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는 극심한 스

트레스가 되는 외상적 사건 후 사건에 대한 재경험, 사

건과 관련되는 자극에 대한 회피 반응을 보이는 피해의 

후유증이다[37]. 

성교육을 듣는 동안 다소 심각한 얼굴로 참여하며, 성

적 행동과 관련된 질문에 경직된 얼굴로 대답하지 못함. 

(참여자 8, 집단일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소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음. (참여자 7, 집단일지)  

그러나 겉으로는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

부의 사건이나 감정이 상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감정

을 통제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갑자기 내면에서 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하여 다른 사

람들의 태도와 말에 쉽게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하

는 경우가 많았다. 화가 나면 욕하기, 울기, 소리지름, 

물건 부수기, 때리기, 다른 사람과의 다툼 등으로 표현

하였다(집단일지, 6회기). 이처럼, 성폭력 피해 이후 참

여자들에게는 우울, 불안 장애, 반항성 장애, 품행 장애

와 같은 후유증[37]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도자: 화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단원 : 몸이 떨려요, 욕 나오고 때리고 싶어요, 죽이

고 싶어요. / 짜증이 나서 누가 나를 건들면 때리고 소리 

질러요./ 감정이 빨간색이 되면 저는 물건을 던지고, 다

른 사람이 욕을 하면 제가 소리를 질러요. /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무언가를 부시거나 욕을 한다/ 장시간 운다/  

제가 얘기하는데 고개만 숙이고 그럴 때 화가 나요. 말

하고 있는데 끼어들 때 화나요. (집단6회기 집단일지)  

 

화가 나면 밖에 나가서 유리 같은 거로 세게 때려요. 

그래서 다리랑 다친 적 있어요. (참여자 2)

과거 왕따 당한 기억, 삼촌에게 성폭행 당했던 기억,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화를 참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풀게 된다. (참여자 

7, 상담일지)

이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애니메

이션이나 환타지 소설, 만화, tv 드라마 보기, 혼자 노래 

듣기 등이었다. 특히, 만화 보기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

왔다. 이는 현실 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고 현실과 분리되어 가상 세계 속에서 자신을 위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

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피해여성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취약하였는데[38], 본 연구참여자들도 힘

든 감정과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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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체계  

2.1 학대와 성폭력의 현장이었던 공간    

참여자들에게 가정은 보호받고 지지 받는 공간이기 

보다는 학대와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이었다. 성폭력 이

전부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

우가 많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가 많아 가

정은 폭력의 현장이었다(총 8사례). 

교육, 직업, 일상적인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가족과  

격리된 환경은 지적장애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즉, 다른 사회적 기회와 관계로부

터 단절되면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은 친밀감과 보

살핌에 대한 욕구를 갖게 하고, 이는 성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취약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39]. 또한 제한된 관계망은 폭력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

움을 구하지 못하고, 가족 체계 안에 머물게 하여[23] 

성폭력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들은 참여자

들의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킨다. 

참여자 2의 경우는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면담과정에서는 친오빠가 자신에게 잘 해 주었다고 이

야기하며, 성폭력과 친밀감, 보호 사이의 경계를 구별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1의 경우는 중학교 때부

터 친부와 할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며, 뒤늦게 

사실을 안 할머니가 쉼터로 보냈다. 사례 11의 경우는 

친부의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시설의 의뢰로 입소하

였다. 그 밖에 남동생, 형부, 조부, 작은 아빠 등으로부

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있었다.

엄마랑 아빠는 많이 다투셨고 할머니가 언니(언니도 

장애가 있음)랑 저를 많이 때렸어요. 아빠랑 할아버지한

테 중학교 때부터 당했어요. (참여자 1)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살았으며, 부의 친구와 친오빠

에게 성폭행 당함/친오빠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커서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오빠가 저한테 잘 해 줬어

요. (참여자 2, 상담일지와 인터뷰)

부의 심한 가정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할머

니와 언니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음. 중2 때 둘째 

작은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임신한 후 미혼모 

집에서 출산 후 입양 보냄. (참여자 7, 상담일지) 

2.2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없었던 가족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뿐 아니

라, 어린 시절부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 경우가 많

았다. 가족이 해체 된 경우가 많았고. 쉼터나 조부모 밑

에서 성장한 경우도 있었다. 본 사례 중 부모가 이혼한 

사례는 총 8사례(2, 4, 5, 6, 7, 8, 9, 11)였으며, 이 중 쉼

터생활 경험자는 참여자 4와 6, 조부모가 양육한 사례

는 2와 5 이었다. 보호자와 감시자 부재의 상황은 성폭

력에 취약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성폭력 사건 이후에

도 다른 가족성원들은 이들의 보호막이 되거나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가족의 신고로 시설에 입

소해야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성폭력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고 성폭력 피해 지원센

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현재 쉼터에 오게 됨(참여자 8)

한편, 불안정한 가족 구조는 어린 시절부터 참여자들

의 불안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 6은 부모의 

이혼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 아버지와 살게 되었으나 

부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부에 대한 분노가 

컸다. 참여자 7의 경우는 고2때 부모님의 이혼과 모의 

가출에 충격을 받아 투신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자책과 우

울의 성향을 보였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 한 후 보육원과 친척집을 전

전하며 지내다 재혼한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됨.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살 때 동네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하

고 이후 고모가 데리고 살다가 보육원으로 이동함. / (꼴

라쥬 활동시) 보고 싶지 않아서 선글라스를 선택했어요. 

우리 아빠가 보기 싫어요. 아빠라고 생각하고 권투 글러

브로 옆에 있는 펀치를 칠래요. (참여자 6 면담일지와 

집단활동 일지)

 고2때 부모님 이혼과 어머니의 가출로 충격을 받고 

이를 자신 때문으로 착각하여 학교옥상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함.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 우울증 약을 복용함. (참

여자 7, 면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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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가족으

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

였거나 이미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3 가족과의 분리 : 이제는 돌아가기 힘든 공간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폭력은 가

족으로부터의 분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해체 등 돌봄과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시

설을 퇴소한 이후에도 가족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가족

과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참여자들 또

한 힘들었던 기억과 상처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

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퇴소 이후 생활이 불명확한 

상황이 많았고, 시설에서 연결된 작업장이나 다른 시설

에 또다시 의뢰되는 등 가족과 분리된 채 독립을 준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래에 바라는 것은 조용히 살고 싶은 그림이에요. 앞

으로 동생과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요. (참

여자 9, 집단일지)

3. 사회체계    

3.1 시설  

1) 보호와 안전망이 되어주는 시설        

지적장애인들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가족, 친족이나 

지역사회 지인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그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도움과 보호를 제

공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된 후 다양한 경

로를 통해 현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가족이 신고함

으로써 보호 시설로 연결된 경우, 1366(여성긴급상담전

화), 미혼모 시설, 경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 시설

에 입소하였다. 피해 사건이 일어난 공간과 지역사회로

부터 분리된 시설에서 안전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다.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만을 위한 시설은 우리나

라에 많지 않아 이곳에 입소한 참여자들은 전국각지에

서 온 경우가 많았다. 시설은 안전을 위하여 가까운 가

족이나 지인들만 입소사실을 알고 방문이 허락되어 있

다. 본 시설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청소년

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지역사회 학교를 다니고, 성인의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학교, 시설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

고 있었다. 시설은 일상적인 생활 보호 뿐 아니라 상담, 

미술치료,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는 외식이나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위기 상황에 있었던 참여자들에게 시설은 새로운 가족

체계로 보호와 안전망이 되었다. 

2) 스트레스가 많은 시설 생활   

시설에서의 생활은 성폭력 가해자와 가해 환경으로

부터 안전을 제공해주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정

한 심리 상태에 있는 당사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

면서 크고 작은 다툼과 긴장,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었

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았고,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다. 

집단 프로그램 시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던 말이

나 욕, 거친 행동 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의 안전과 단체생활을 위

하여 규칙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인 불안과 함

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참여자들은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최근에 화가 났던 적에 대한 질문) 토요일날 여기 쉼

터에서 **랑 싸웠어요. **가 때려서 저도 똑같이 때렸어

요. / 여기 들어와서 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가 욕하

고, 문을 쾅 닫을 때 그리고 애들이 저한테 삐치고 화날 

때요. (6회기 집단일지) 

좋을 때도 있지만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별

것도 아닌 것에 삐치는 것이 싫고, 사람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참여자 10)

또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

움이 시설에서의 생활을 외롭고 힘들게 하였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분리된 참여자들은 가족에 대해 그

리움을 많이 표현하였다.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어

려운 상황임을 알기에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었

다. 외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로 인한 친밀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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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는 외부인들에게 표현되곤 하였다, 프로그램이 끝

나서 돌아가는 시간과 마지막 종결 과정에서 연구자들

에게 가지 말라며 손을 놓아주지 않으며 아쉬움을 표현

하였다.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혼자 그네타고 있는 그림이에

요. 외롭고 쓸쓸해서 이 그림을 선택했어요. (참여자 2, 

집단 일지)   

상담하는 동안 계속 울면서 어릴 때부터 헤어진 사람

들과의 기억들을 이야기함. 어린 나이에 좋아하는 사람

들과 헤어지는 경험들이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

였음. (참여자 8, 상담 일지)

3)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시설은 생활인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과 거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프로

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담 프로그램 등을 기

획·공모하여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상담 프

로그램 진행되고 있었다. 본 집단프로그램도 시의 지원

을 받아 진행되었는데, 자주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생

활인 대부분이 참여하도록 개방체계로 이루어졌다. 그

러다 보니 참여자들의 드나듦이 있었고 인원이 많아 깊

이 있게 개인의 경험을 나누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성폭력 피해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인 심리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전

문 상담사들이 내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의 어

려움으로 많은 생활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기, 

긴급 상황에 있는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의 다양성, 인원의 드나듦, 많은 인원

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아쉬움이 남음 (집단 활동에 대한 연구자 성찰 

일지) 

2.2 학교 및 직장 

1) 의사표현과 관계가 어려운 사회생활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와 직장에서 사

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설에 입소

하면서 전학하게 된 학교는 낯선 곳이었고, 새로운 친

구들을 사귀는 것이 어려웠으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을 당하기도 하였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서 많이 토로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

나이다[36]. 참여자들은 장애에 대한 위축감도 함께 작

용하여 대인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에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중략) 그 애가 저한테 걸

레 냄새난다고 제가 다가가면 피했어요. 그러면서 저한

테 꺼지라고 해서 짜증나서 때렸어요. (참여자 6) 

콜라쥬 활동이나 지난날들의 안 좋았던 경험들을 이

야기하는 활동에서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던 기억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참여자 7)

학교 급식이나 복지관 카페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서 돈을 벌 수 있어 좋지만, 사람들과 사적 관계를 형성

하지는 않았다. 때론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사람들

에게 자신의 생각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담

을 느꼈다. 이는 입소 전부터 겪었던 어려움으로 사회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마음 한 곳에서 자

리 잡고 있었다. 

마음 표현을 잘하고 싶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마음이 힘든 

걸 표현 할 때 마음이 아프고, 사과를 할 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안 받아 줄까봐 걱정돼요. 싫어도 참을 때가 

많고 내가 싫을 때도 표현을 잘 못해요(참여자 3)

복지관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말

을 걸어 줄 때를 제외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밖에

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

껴져요. 속으로는 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까봐 걱정

이 되고, 다가가고 싶지만 어렵게 느껴지고 소심해져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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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과 배움이 주는 즐거움 

연구참여자 중 청소년을 제외한 참여자들은 시설의 

작업장과 복지관, 학교 급식소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

으며, 고등학교 졸업반인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공장에

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작업장일은 시설에 생활하면서 

다소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며, 외부 취업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교적 의사소통이나 사회

활동 기능이 높은 경우에 복지관이나 학교 식당, 미용

학원 등에 다닐 수 있었다. 

경제활동은 소득원으로서의 의미 이외에 소득활동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사

회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폭력적 상황

이 아닌 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식당일 같을 걸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식당 보조)이 좋아요. 처음

에 이곳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언제 오나 기다렸었는데, 

일을 하니깐 기분이 좋아요. (참여자 10)

특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미용이나 컴퓨터 등을 배

우고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 

미용사의 꿈을 이야기하는 **씨에 대한 집단원들의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작업장이나 공장 등 단순 노

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문적 기술을 배

우는 **씨에 대해 부러워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10회기 

집단일지)

2.3 퇴소 이후 시설 밖 체계   

1) 거주의 불안정과 자립의 어려움  

본 연구참여자들은 퇴소 이후, 가족에게 돌아가기 어

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또 다른 시설

에 의뢰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장애인시설로 가게 

되는 경우,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

를 받지 못하고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

립과 주거가 준비되지 못한 채 퇴소하게 되면, 이들의 

삶은 시설생활의 반복이거나 또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 쉼터 입소 기간은 2년에 한번 연장하여 최

장 4년까지 있을 수 있으나 갈 곳이 없는 여성장애인들

에게는 4년도 너무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몇몇 참여자들은 퇴소하면 방을 얻어서 시설 근처에

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확실하게 준비된 상황

은 아니다. 시설에서는 2년 이후 퇴소하게 되는 참여자

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

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쉼터에서 위기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립를 준비하며 거주할 수 있는 그룹홈 

등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지원이 너무나 필요한 상

황이다. 

 

앞으로 나가서 사는 게 걱정돼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

지는 않아요. 취업하면 그 근처에 집을 얻고 살고 싶어

요, 그러려면 저금을 많이 해야 해요. (참여자 3).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중에)나가게 되는 것

이 걱정되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지 궁금하고 여기서 

나가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9회기 집단 

일지) 

2) 위험에 대한 반복되는 취약성 

퇴소 이후 보호자가 없이 생활하게 되는 경우, 이들

의 안전은 담보된 것이 아니다.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이성에 대한 관심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부분이

다. 십대와 이십대 여성으로서 참여자들의 관심사 또한 

남자친구와 결혼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이성 관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다. 채팅을 

통한 만남이 성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

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헤어진 관계에 대해서

도 여전히 연인관계로 인지하고 있었다.  

중3 때부터 채팅하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성폭력을 여

러번 당함. 성폭력을 당할 당시 이에 대한 잘 인지 못했

음. (참여자8, 상담일지)

쉼터에 들어오기 전에 약혼한 오빠가 있었다고 이야

기함.  현재 군에 가 있어 연락은 안 되지만, 아마도 자

신과 결혼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

야기함/ **에 남자 친구가 있어요. 쉼터 입소 후에는 외

출이 금지되어 만나지 못했으나 퇴소 후에는 연락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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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함 (9회기 집단일지)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사회적 고립, 건강한 성과 건

강한 이성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자기의사 표현의 부

족,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 혼란, 방어능력의 부족 등에 

교육과 준비가 되지 못한 채 퇴소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들을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집

단 활동의 성교육을 통하여 부적절한 스킨십과 성에 대

한 교육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이들에게 건강한 이

성 교제와 성적 활동에 대한 교육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영원한 아이’로 인식하는 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적장

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에 하나는 이 사회가 지적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인

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적장애여성은 보호와 통제 

속 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

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사회구성원으

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

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10][17-19]. 이는 지적장애인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는 주변 체계의 변화와 인식이 무

엇보다도 중요함을 드러내준다. 사회는 이들의 자기 결

정권과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체계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근

본적인 예방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 주변의 가족과 서

비스 제공자, 주변사람들, 동료, 친구, 학생들을 대상으

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폭력예방 교육 등이 이루어져

야하는 근거가 된다. 

 

Ⅴ.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

적장애여성들의 삶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성폭력 피해 이후 이들의 개인체계는 복합적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거나 분노, 우울, 

슬픔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 상

태는 마치 팽팽하게 양쪽으로 고무줄이 잡아 당겨져 있

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심리적 

긴장의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속으로 삭

이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적절

하게 이들의 감정 상태가 표현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관리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중간 체계인 가족은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양

면의 의미를 가졌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현실에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성폭력과 폭력이 이루

어졌던 공간으로 피해의 현장이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었던 무력한 체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이후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였고 이는 일

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들의 삶은 가족과 분리

된 삶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시설 체계는 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체계가 되

었는데, 시설은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트라우마 외상 사건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불

안정한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

호 체계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쉼터는 매우 필요하다. 특히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친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직장 체계도 중요한 사회체계인데,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자기의사표현과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배우

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새

로운 미래에 대해 막연하나마 꿈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퇴소 이후 시설 밖의 체계에는 위험에 취약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성 관계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에 따른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퇴소 이후의 자립 준비와 안정적인 주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 

체계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개인 체계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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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성폭력 피해 지적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

고 장기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성

폭력 피해 지적 장애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은 일회적 

사건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다른 폭

력과 병행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적장애인으로서 겪

었던 사회적 고립과 무시, 관계의 어려움 등은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는 

매우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심리 치료자들 또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

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

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가족 체계 측면에서는 성폭력 피해 지적

장애여성 가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

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했다. 이에 대해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고, 가족 성원 간

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성원들의 죄책

감, 원망,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 성원

들 간의 관계와 기능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족 구조의 해체나 갈등, 지적 장애 자녀에 대한 이

해 부족 등 가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취약성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전체가 위기 사건에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사회체계 측면 특히 시설 체계에 대한 개

입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쉼터와 

자립 준비를 위한 중간의 집, 그룹 홈이 개설되어야 한

다. 우리나라의 전국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는 25개이며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11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쉼터 수용인원이 5명에서 최

대 15명에 불과해 여성장애인피해자가 입소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여 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가 된다. 보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2년 연장 기

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퇴

소 이후의 삶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어린 나이에 성

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도 가족과 

분리되어 독립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들은 결코 

단기적이지 않다. 따라서 쉼터의 증설과 함께 중간의 

집 형태의 그룹홈 등이 필요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시설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룹홈 형이나 소규모 단위의 쉼터 증

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사회문화 체계의 프로그램 측면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지적 장애

인들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데, 장애인들을 

무성의 존재로서 접근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쉬운 여성’

으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폭력

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에 대한 강박을 심어주

어서도 안되며, 성적인 존재로서 인정하면서도 안전하

고 건강한 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 취약성을 

이용한 관계와 안전한 성적 실천과 교제를 구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사회체계와의 경험에서 많은 참여자들

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

인관계 및 의사표현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통제에 익숙하면서 내면화된 의존성과 인내 등

은 가족, 친구 등 전반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회피

와 묵인, 과격한 행동적 표출과 욕이 아닌 방법으로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한 경청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집단 회기에서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역할 연

기 등은 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영원한 

아이’로 바라보는 시각 등은 이들을 인격적 존재가 아

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

식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위험 요인은 감소되

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취약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 장애 여성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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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에 기반 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지고 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

가 있다. 또한 현재 생활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에, 성폭력 피해 상황과 신고, 법적 체계 경험 등의 과정

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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